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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1.1 연구의 필요성
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

해당한다. 이 시기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

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자유와 책임이

증가하고 자아 정체성 확립, 사회적 적응 등 갑작스러운 생

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[1,2,3]. 대학생은 완전한 성인으로

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발달과업이 주어지며 이는 성공과

실패, 성취감과 좌절감 등 다양한 희극과 비극을 오가며 개

인의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

기이다[1]. 또한 이러한 변화 결과에 따라 성인기의 모습이

달라지고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

시기라고 할 수 있다[4].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대학

생들에 비해 임상실습 및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과 임상

실습을 경험하면서부터 느끼는 이론과 실습의 차이에 대한

혼돈, 비교육적인 실습환경, 간호사정에 대한 경험 부족, 단

순한 간호실무의 반복, 전문지식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

해 긴장, 두려움, 피로 등 많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난다[5,6,7].

자아존중감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존중해

주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[8]. 자아존중

감이 높을수록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

고[9], 생활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[10]. 간호대

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전공 및 직

업에 긍정적인 만족도와 인식을 부여하여 직업의식이 높아

지게[11], 되므로 미래에 좋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나아가는

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[12].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간호

대학생의 경우 스스로를 저평가하게 되며 학업에 지장이

생길 수 있고 미래의 전문 간호사로서 나아가는 것에 어려

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나아가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
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은 높은 자아존중

감을 형성하여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

하다 할 수 있다[13].

자기효능감이란 스스로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

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말한다[14]. 특히 자기

효능감은 학점, 취업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존재감

을 잃지 않고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대

학생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[15]. 선행연구로 자기

효능감과 자기발달과의 관계성을 연구한 Bandura[17]는 개

인의 효능적 신념이 개인의 발달, 성공적인 적응 및 변화에

핵심 자원이 됨을 말하고 있다[16].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

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기 위해

노력을 하게 되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 결과

적으로 간호업무 능력이 향상되지만,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

은 학생은 쉽게 포기하고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탐색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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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연구 대상은 연구 참여에 자발적 서면 동의를 한 간호대학생으로 하였고, 자료분석은 SPSS 23.0 program을
이용하였다. 자료의 분석은 빈도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t-test, ANOVA, Pearson's correlation, Multiple
regression을 이용하였다.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3.15±.89점, 자기효능감 3.09±.70점, 삶의 질
3.48±.59점이었다.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
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일반적 특성에서 학교생활 만족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
으로 나타났다. 삶의 질은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, 학교생활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17.4%의 설
명력으로 나타났다.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
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,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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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덜하게 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[15,17].

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한 삶의 질이란 “개개인이 살고 있

는 문화와 가치의 맥락에서 개개인의 기대, 관심, 목표에

대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의 지각”이라고 하고 있다[18].

즉 다시 말해 삶 전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개인적 평

가라 할 수 있으며 심리적 및 사회적, 경제적으로 미성숙한

대학생에게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

인이 될 수 있다. 특히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과목 이수와

과중한 학습시간,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삶의

질이 떨어질 수 있다[19,20]. 삶의 질이 떨어진 간호학생의

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 저하,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

로서의 사회 적응력 감소, 미래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

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간호대상자

인 환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[21]. 따라

서 간호교육의 최종 목표인 대상자의 안녕을 위해 간호대

학생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할

수 있다.

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, 삶의

질의 영향 요인인 만족도, 스트레스, 대인관계 등 개인을

둘러싼 외부 요인에 집중되고 있으며[22], 간호학과 대학생

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어 있다는 연

구 결과가 언급되고 있다[23]. 그러나 삶의 질은 개인의 심

리적 내적 요인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과

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가

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

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삶의 질과의

연관성을 살펴보아 간호대학생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에

대해 고민하고자 한다.

2. 본론
2.1 연구 방법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이

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

이다.

2.2 연구대상
본 연구는 2022년 4월 15일에서 2022년 5월 14일까지

G도 소재의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

자 모집은 연구원들이 직접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

고, 연구 참여는 서면동의로 이루어졌다. 연구 대상자들에

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

음을 설명하였다. 총 16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

답을 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자

료는 148명이었다.

2.3 연구 도구
2.3.1 자아존중감

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Rogenberg[23]가 개

발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를 전병재[24]가 번안∙수정한

도구를 사용하였다.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의 설

문 문항은 긍정문항 5문항, 부정문항 5문항의 총 2가지

하위척도를 기준으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각 문

항은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, ‘항상 그렇다’ 4점을 부여한

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자

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전병재[24]의 연구에서

Cronbach's alpha는 .81이었고, 본 연구에서는

Cronbach's alpha는 .86이었다.

2.3.2 학업적 자기효능감

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은 김아영 등[25]

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.

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설문 문항은 과

제 난이도 10문항, 자기조절 효능감 9문항, 자신감 8문항

의 총 3가지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27개 문항으로 구성되

었다. 각 문항은 ʻ전혀 그렇지 않다ʼ는 1점, ʻ그렇지 않다ʼ는
2점, ʻ보통이다ʼ는 3점, ʻ그렇다ʼ는 4점, ʻ매우 그렇다ʼ는 5점
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, 점수가 높을

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. 김아영[25]의

연구에서 Cronbach's alpha는 .87이었고, 본 연구에서는

Cronbach's alpha는 .88이었다.

2.3.3 삶의 질

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측정은 민성길 등[26]이 한국인에

맞게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질 척도

(WHOQOL-BREF)를 사용하였다.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

질의 설문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 23문항, 부정적인 문항 3

문항의 총 2가지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26개의 문항으로 구

성되었다. 각 문항은 각 문항은 ʻ전혀 그렇지 않다̓는 1점, ʻ
그렇지 않다̓는 2점, ʻ보통이다ʼ는 3점, ʻ그렇다ʼ는 4점, ʻ매우
그렇다̓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,

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. 민성길[26]의

연구에서 Cronbach's alpha는 .90이었고, 본 연구에서는

Cronbach's alpha는 .89이었다.

2.4 자료분석
수집된 자료는 SPSS 23.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

였다.

1) 간호대학생의일반적특성은빈도및백분율을산출하였

다.

2)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및 삶의 질정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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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.

3)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및 삶의 질의차이

는 t-test, ANOVA를사용하였으며, Scheffe' test로 사후

검증을 진행하였다.

4) 자아존중감,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

Pearson’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.

5) 간호대학생의삶의질에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

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3. 연구결과
3.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,

학업적 자기효능감, 삶의질 차이
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대학생

활 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사후 검정결과

만족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

났다(F=2.16, p=.002).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년에 따라

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사후 검정결과 2학년, 3학년이 1

학년 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

나타났다(F=6.28, p=.012). (Table 1).

3.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, 학업적 자기효능감,

삶의 질 정도
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

점에 평균 3.15±.89점이었고,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

만점에 평균 3.09±.70점 이었으며, 삶의 질은 5점 만점

에 평균 3.48±.59점으로 나타났다(Table 2).

Table 2. Nursing students’ self esteem, self-efficacy, and quality

of life.

Mean±SD Range

self esteem 3.15±.89 1~4

self-efficacy 3.09±.70 1~5

quality of life 3.48±.59 1~5

3.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, 학업적 자기효능

감, 삶의질의 관계
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은 자아존중감(r=.35, p=.001), 학

업적 자기효능감(r=.18, p=.003)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 자아존중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(r=.56,

p=.231)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(Table

3).

Table 3.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' self esteem,

self-efficacy, and quality of life.

self esteem self-efficacy quality of life

self esteem 1

self-efficacy
.56

(.231) 1

quality of life
.35

(<.001)
.18

(.003) 1

3.4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일

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대학생활 만족을

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잔차분석결과

Characteristics Categories n(%)
self esteem self-efficacy quality of life

Mean(SD) t or F(p) Mean(SD) t or F(p) Mean(SD) t or F(p)

Age
20-24 76(51.3) 2.96±.97

12.20
(.722)

3.01±.79
2.05

(.421)

3.64±.61
3.27

(.154)25-29 39(26.3) 3.16±.86 3.06±.84 3.43±.62
30- 33(22.4) 3.12±.76 3.07±.69 3.65±.57

Gender
Male 34(22.3) 3.24±.78 -1.41

(.159)
3.08±.59 -0.71

(.486)
3.45±.58 1.64

(.743)Female 115(77.7) 3.26±.75 3.12±.64 2.99±.69

Degree

1-yearb 29(19.8) 3.23±.94
0.25

(.188)

2.97±.88
6.28

(.012)
b,c>a

3.57±.54
3.21

(.395)
2-yearb 43(29.0) 3.34±.78 3.16±.71 3.66±.40
3-yearc 42(28.3) 2.87±.86 3.20±.78 3.49±.63
4-yeard 34(22.9) 3.18±.81 3.17±.73 3.27±.55

Subjective

health

good 67(45.2) 3.08±.86
-0.89
(.321)

2.86±.69
1.16

(.097)

3.46±.64
-2.14
(.448)moderate 53(35.8) 3.01±.88 3.23±.68 3.63±.41

poor 28(19.0) 3.13±.91 3.05±.63 3.58±.58

Motivation of

nursing

Aptitude 31(20.9) 2.96±.86

1.15
(.429)

3.08±.78

4.48
(.616)

3.64±.58

1.24
(.538)

Profession 59(39.8) 3.18±.94 3.09±.71 3.43±.60
Advice 38(25.6) 3.34±.99 2.91±.68 3.60±.59
Other 20(13.7) 3.04±.86 2.96±.73 3.31±.62

University life

satisfaction

Satisfied 41(27.7) 2.98±.94
-0.52
(.744)

3.24±.74
2.70

(.925)

3.76±.51
2.16

(.002)
a>b

moderate 67(45.2) 3.28±.90 3.16±.70 3.22±.48

Unsatisfied 40(27.1) 3.15±.91 3.18±.73 3.57±.52

Table 1. Differences between self esteem, self-efficacy, and quality of life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

(n=1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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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bin- Watson 통계량 1.761로 2와 가깝고 0이나 4와

멀어져 있으므로 잔차 독립성을 만족하였고, 변인 간의

공선성 검정 결과 공차한계는 0.638으로 1.0 이하의 값

이었으며, 분산팽창요인은 5.381로 기준치 10이하로 나

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. 간호대

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 만족

(β=.376, p=.004), 자아존중감(β=.261, p=.001), 학업적 자

기효능감(β=.189, p=.005)으로 나타났으며, 간호대학생의

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17.4%였다(Table 4).

Table 4.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.

Spec. B SE β t p    

University life
satisfaction

 .534 .091 .376  6.018 .004

self esteem  .318 .098 .261  3.401 .001

self-efficacy .264 .094 .189 2.813 .005

Adusted R²=.174  F=21.543( p<.0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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